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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 소리 계속 지금 하는 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. 열심히 잘 구상해서 좋게 만들어야 합

니다. 좋게 만들면 자꾸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. 한도 끝도 없습니다. 한계까지 만들어야

합니다. 그렇듯 자기인생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. 자기의 손 발 닿는 데도 만들고, 생활 도

만들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. 만들 때 인생이 지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.

주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시장에서 날생선 사다주는 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. 날 생선

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같이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니 자기 개성대로 인간

이 요리를 해야 됩니다. 자기 심리가 각각 이니까 그 요리까지는 하나님께서 못해주시는

것입니다.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.

선생님은 오래 있다가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전체가 쳐다보기 때문입니

다.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. 힘들면 쉬었다 하십시오. 쉬다가 잠들면 안 되지만.

나그네 가듯이 가는 것입니다. 나그네는 좋은 게 있으면 쉬었다 가지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

다. 그처럼 계속 전진해서 가는 것입니다.

멋있는 안무를 짤 때 연극도 영화도 멋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.

인생도 자기를 멋있게 잘 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. 틀에 박힌 세계로 가면 못 삽니

다. 괴롭기 때문입니다. 시계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. 시계 보

다 못한 인생이 거의90%입니다. 환경에 가둬놓으면 못합니다. 그러니 시계보다 만물보다

못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물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. 멋지게

인생들 살아야 합니다.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금방 꺼져서 또 먹어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

이 아무리 위대한 천하를 호령하는 말씀이라 해도, 또 죽는다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. 그

것이 인생들입니다. 한 번 뱀한테 물렸다 하면 산에 가지를 않습니다. 그러나 또 가야하지

않습니까? 그때는 장비를 갖춰서 가면 안 물립니다. 그렇게 인생을 살 줄 모른다고 하셨습

니다. 내가 이야기 하면 지나치게 해버리고 내가 얘기 안 하면 또 지나치게 안 해버립니다.

그래서 지도자들이 늘 연구를 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살 때 자기만의 노하우를 얻는

것입니다. 아무리 영웅열사라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.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그

만큼 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막 목적지만을 향해서 목적만을 희망하면서 갑니다. 그러면

못 올라갑니다.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야지 중간부터는 못 올라갑니다. 그것이 원리입니다.

큰 지도자들은 영웅들은 절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.

(사람들) 지능이 낮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줘도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립니다. 지능

140-150가지고 어떻게 삽니까? 금메달 따거나 이런 사람들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

해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.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사람들이

‘나도 해야지’ 하면서 가지만 오천만, 백만 명 중에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. 그것도 몇 십

년 만에 하나 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.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

가야 합니다. 그것이 더 낫습니다.

열심히 뛰는 것 밖에 없습니다. 뛰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.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 한 것

같지만 보일 때만 그런 것입니다. 가보면 또 다릅니다. 보는 것 하고 가서 하는 것 하고 차



이가 있습니다. 뛰면 다른 것입니다. 배구를 할 때도 점프해서 볼 때는 상대편이 아무것도

아니게 보입니다. 그러나 점프를 안 하고 볼 때는 네트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. 핸드볼

할 때 구경하면서 응원하는데 ‘정말 이기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응원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

게‘ 말씀 하셨습니다.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. ’그래놓고 잘되면 또 배 아파

합니다. 그게 한국 사람의 심정이다. 축복해 줄 수 있냐?‘ 그래도 변함없이 축복해주고 가는

것입니다. 나중에 이 한계를 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.

사람이 운동할 때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40-50가지를 잘 해야 수영선수가 되

는 것입니다. 몸 관리 해야지 먹는 것 관리해야지 계속 정신관리 해야지...이렇게 50가지 이

상을 관리해야 수영선수가 되지 한 가지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회원들 관리 하는 것

도 그렇습니다. 내가 기도만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먹여줘야 됩니다. 또 얼어 죽는데 놔

둘 수 없지 않습니까? 옷도 사줘야 합니다. 이렇게 관리를 수 십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

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. 구원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. 이렇게 해야지

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냥 복음만 넣고 된 것이 아니라 창녀촌에 가서 살면서 도와줬습니

다. 끄집어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.

사람들은 큰 사람이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.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마치 강을 막는 것과 똑

같습니다. 댐이 되어 버립니다. 시커먼 댐으로 되어 버립니다. 더 크게 칼을 갑니다. 사상의

칼을 또 갑니다. 그래서 막으면 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. 그와 같이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

하는 것입니다. 나랑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습니다. 내가 키도 작고 조그마해서 내가 지나가

면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. 그러나 말 만 하면 사상이 다릅니다. 그래서 청중이 따라오고

50개국 나라에서 사상을 뒤집어져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 전

념해서 살아야 합니다.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상을 받아야 합니다. 그대로 받고

가면 됩니다. 선생님처럼 ‘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 해보겠다. 성경대로 살아보겠다.’ 하

니까 환란도 어려움도 있고 그 환난 때문에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

말씀을 중심해야 합니다.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

말하기를 ‘예수님 혀가 닳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고. 그러면 내가 몸이 닳도록 하겠다고.’ 그

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. ‘그러면 좋다. 그렇게 하자.’ 하고 계속 나를 가르쳐주신 것입

니다. 사람이 배운 것이 없으면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. 들어가야 내놓지 않습니까? 그러니

까 배워야 합니다. 악을 먹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.

어떤 것이든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중고등부 회원들은 무섭게 큽니다. 그렇게 무섭

게 크면 소나기 맞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‘비가 왜 안 오나’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.


